
9  약산 김원봉, 기적비 독립운동 인물

소 개           Introduction 

� � 약산� 김원봉� 장군(1898.3.14.� ~� 1958.� 행불)은� 1898년� 음력� 3월� 14일� 밀양군� 노하

동(현� 밀양시� 내이동)� 901번지에서� 김주익의� 9남� 2녀� 중� 장남으로� 태어났다.� 1910년� 밀

양공립보통학교� 재학� 중� 일장기� 모독의� 의거를� 벌여� 퇴학당하고� 을강� 전홍표가� 교장인� 동

화학교를� 거쳐� 서울의� 중앙학교와� 중국� 천진의� 덕화학당� 등에서� 수학했다.� 1919년� 만주�

길림으로� 가서� 조선독립군정사� 간부인� 고모부� 황상규의� 지도대로� 유하현� 고산자의� 신흥무

관학교에� 들어가� 배우면서� 동지들을� 규합하고,� 졸업� 후� 길림으로� 데리고� 가� 11월� 10일� 의

열단을� 창립하고� 단장이� 되었다.� 그로부터� 1926년까지� 사이에� 상해·북경·천진� 등지에� 거점을� 두고� 세� 차례� 추

동한� 국내� 적기관� 일제공격� 거사를� 비롯하여� 23차례의� 크고� 작은� 대일거사를� 의열단이� 기획하고� 벌여나간� 과

정을� 총지휘하였다.� 1926년� 의열단의� 노선을� 군사·정치운동으로� 전환시키면서� 단원들과� 함께� 광동성� 광주의�

황포군관학교에� 들어가� 수학했다.� 그� 경험을� 바탕으로� 1929년� 북경에서� 레닌주의정치학교를,� 1932년에는� 남

경에서�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� 설립하여� 교장이� 되고,� 근� 150명의� 항일투사� 겸� 장래의� 민족간부를� 양성

해냈다.� 1935년� 7월� 5일� 남경에서� 국외지역� 9개� 독립운동단체들의� 일대� 통합체로� ‘민족혁명당’이� 창립됨을� 주

도하여� 의열단을� 해체하고,� 당� 서기부장을� 거쳐� 총서기가� 되어� 실권을� 쥐었다.� 중일전쟁� 발발� 1년� 후인� 1938

년� 10월� 무한에서� 중국관내� 최초의� 한인부대인� ‘조선의용대’를� 창설하여� 총대장이� 되었고,� 그� 후로� 중국군의� 대

일항전을� 지원하면서� 대적선전공작에서� 탁월한� 성과를� 올려갔다.� 1941년� 조선의용대� 병력의� 상당수를� 북상시

켜� 화북지역에서� 대일작전을� 벌여가도록� 했으며,� 화중·화남지역의� 잔여� 부대원을� 한국광복군� 제1지대로� 재편하

고� 광복군� 부사령� 겸� 제1지대장이� 되었다.� 임시의정원� 의원을� 거쳐� 1944년에는� 임시정부� 국무위원� 겸� 군무부

장으로� 선임되었다.� 조국과� 고향을� 떠난� 지� 29년� 만인� 1945년,� 8.15� 해방을� 맞으니� 부인� 박차정의� 유골을� 안

고� 12월� 2일에� 환국하였다.� 그� 후� 통일독립국가� 건설을� 위해� 진력하다� 미군정의� 탄압이� 심해지자� 1948년경�

북으로� 갔고,� 언제� 생을� 마쳤는지는� 미상이다.�
「출처:� 의열기념관� 누리집」

위 치             Location 관련정보        Information

▶ 주소 및 연락처

 ∎생가지� 주소:� 밀양시� 노상하1길� 25-12� � �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의열기념관�자리)

▶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

 ∎ 독립운동유적지(의열기념관�참고) 

▶ 관련링크(누리집)

 ∎ http://www.euiyeol815.or.kr/

http://www.euiyeol815.or.kr/

